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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로 맞이했던 마지막 라운드 카시마전에 승리해, 극적인 우승을 장식한 히로시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않는 싸움이 결실을 맺었다.

산프레체히로시마가 2연패, 2번째 우승
中村俊輔(요코하마F마리노스)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 감바오사카,빗셀코베,토쿠시마보르티스가 J1승격

2013시즌 J1리그전이 12월7일에 종료돼, 산프레체히로시마가 2연패,2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마지막 라운드 34R를 앞두고 선두
인 요코하마F마리노스, 2위 히로시마, 3위 카시마앤틀러스에 우승 가능성이 있어, 3팀 중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얻은 히로시마가 
타이틀을 획득했다. J2리그전은 우승 감바오사카, 2위 빗셀코베가 J1에 자동승격. 4위 토쿠시마보르티스가 8일에 개최된 J1 승
격플레이오프를 제압하고, 시코쿠로서는 첫 J1클럽이 됐다. 10일에는「2013 J리그어워즈」가 열려, 요코하마FM의 MF 中村
俊輔가 최우수선수상을 획득. J리그 사상 첫 2번째 수상을 했다. (2~6페이지 관련기사)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하단)확인필수

http://www.j-league.or.jp/document/jnews/212/vol0212.pdf
원본다운
클릭 ☞



J1리그전은 마지막인 34R를 앞두고, 선
두 요코마하F마리노스, 2위 산프레체히로
시마, 3위 카시마앤틀러스등 3팀에게 우
승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거기에 3위 이
상의 AFC챔피언스리그(ACL)출전권 획득
을 노리며, 4~6위 우라와레즈,카와사키
프론탈레,세레소오사카가 맹렬히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신기하게도 카
와사키F vs 요코하마FM, 카시마 vs 히
로시마, 우라와 vs C오사카 상위대결에 
의한 드라마틱인 끝을 맺었다.
현립카시마사커스타디움에서는 우승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절대조건인 카시마와 히
로시가마 대결했다. 35분에 균형을 깬 
것은 요코하마FM을 승점 2점차로 쫓는

카시마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히로시마 石原(우), 시합종반에도 귀중한 추가골을 넣었다. 완쪽은 카시마 中田

마지막 라운드 드리마. 상위대결 3카드에
우승,ACL출전권이 걸리다.

히로시마의 MF石原直樹. 石原는 80분
에도 추가골을 넣어, 히로시마가 2-0 승
리를 얻었다. 약간 늦게 종료된 시합에서 
요코하마FM이 패해, 승점에서 앞선 히로
시마의 2연패가 결정됐다. 남은 2라운드 
시점에서는 요코하마FM과 승점차가 5로 
벌어진것에, 森保一감독은「우승을 믿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않는 마음으로 사운 
것이 결과가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패
한 카시마는 5위로 순위가 떨어져, ACL
출전권 획득도 놓쳤다.
요코하마FM은 33R,홈에서 알비렉스리가
타전에 승리하면 9년만에 우승이 결정되
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닛산스타디움
에 리그전에서 사상최다가 된 6만2632
명 입장객을 모은 경기에서 0-2로 패배. 
이기면 우승인 마지막 카와사키F전에도 
0-1로 패해, 29R부터 지킨 선두자리를 
넘겨줬다. 한편 카와사키F는 이 승리로 
3위로 부상해, ACL출전권을 획득. 올시
즌 통산 26골을 올린 FW大久保嘉人
가 첫 득점왕이 됐다.
ACL출전권을 걸고 싸운 우라와와 C오사
카 대결은 FW柿谷曜一朗 2골 등으로 
C오사카가 5-2 승리. 리그전 순위는 4
위로 올라가, 93회 일왕배 전일본축구선
수권대회에서 히로시마,요코하마FM, 카
와사키F 중 아무나 우승하면 일찍히 
ACL출전권을 손에 넣는다. 또 쇼난벨마
레,주빌로이와타,오이타트리니타 3팀이 
강등돼, 내년 시즌은 J2에서 싸우게 됐
다.

히로시마 우승에 대한 大東和美체어맨 코멘트

리즈 2연패,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
시즌 리그전은 마지막까지 우승다툼이 얽혀져, 매우 흥
미로운 전개가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3클럽에게 우승 가
능성이 있고, 또 상위 클럽에게 ACL에 출전도 걸린 긴
박한 상황인 가운데, 히로시마가 우승으로 시합을 끝매
져, 훌륭히 정점에 섰습니다. 각 클럽 팬,서포터는 목이 
마르면서 시합 상황을 지켜본 것은 아니었을까요
올시즌 히로시마는 FUJI XEROX SUPER CUP 우승
으로 시작해, 리그전에서도 초반부터 안정된 싸움으로 
우승을 거듭해 왔습니다. 리그 2연패라는 결과는 실로 
팀 집대성으로 짐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J리그는 올해 
리그 개막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만, 1993년 J리그 시
작부터 있는 히로시마가 리그 20주년 역사에 이름을 새
김에 어울리는 당당한 싸움으로 우승을 한 것에, 매우 
감동스럽습니다.
또 1993년에 히로시마에서 선수로서 피치에 서, 그후 
도하 비극과 각지의 J클럽을 경험한 森保一감독이 같
은 히로시마에서 리그 2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한 것은, 
만감이 있으며, 그 실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감독, 선수, 
팀스태프, 클럽 관계자는 물론, 연고지 히로시마시를 비
롯한 많은 팬,서포터,산프레체히로시마를 1년간 열렬히 
지지해준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위표

득점 랭킹 상위

득점왕이 된 카와사키F 大久保(좌)를 마크하는 
요코하마FM 中澤. 마지막에서 양팀 명암이 갈렸다.

C오카사 谷는 우라와전에서 2골. ACL출전에 희망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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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오사카가 우승
2위는 빗셀코베

J2리그전은 칸사이세가 리드해,1~3위를 
감바오사카,빗셀코베,쿄토상가F.C.가 점했
다. 우승한 것은 첫 J2에서 싸운 G오사
카. 우선 39R 로아소쿠마모토전에서 자
동승격 조건의 하나인 2위내 이상이 확
정. 42R 몬테디오야마가타전에서 5연승
을 거둬, 우승을 결정지었다. MF 遠藤
保仁,DF今野泰幸등 중심 선수가 SAM 
URAI BLUE(일본대표) 해외원정으로 부
재일 때도 안정된 성적을 남겼다. 7월에 
해외 클럽에서 복귀한 MF宇佐美貴史
는 18시합에서 19득점을 올리는 활약을 
보여, 팀 상승세를 이었다. 올 시즌부터 
지휘를 잡은 長谷川健太감독은「1년을 
통해 J1복귀에 강한 마음을 가지고 싸운 
결과」라고 말했다.
2위가 돼 역시 1년만에 J1 복귀를 한 J

1 복귀를 한 것이 코베. 전반기는 2~15 
R에서 선수를 지키며, 후반기도 35~ 
38R에서 선두로, G오사카와 경쟁했다. 
2위 이상을 확정한 것은 40R. 安達亮
「선수도 스태프도 매우 좋은 일을 해주
었다. 결과로서 만족」이라며 회상했다.

J1승격플레이오프 출전인 3~6위를 노린 
경쟁은 쿄토가 39R에서 6위이상을 확정
한 후, 마지막 42R을 앞두고 5팀이 다
퉜다. 마지막은 토쿠시마보르티스가 V파
렌나가사키에 이겨, 4위로 부상. 패한 나
가사키도 6위를 확정했다. 가이나레톳토
리와 대결한 제프유나이티드치바는 후반
추가시간 2분에 동점골로 무승로 5위를 
지켰다. 마츠모토야마가FC는 치바,나가사
카와 승점에서 같지만 득실차에서 7위, 
이기면 5~6위가 확정되는 콘사도레삿포
로는 기라반츠키타큐슈와 비겨 8위로 끝
나, 조금 미치지 못했다.

순위표

토쿠시마보르티스가승격.시코쿠 첫 J1클럽에
J2승격플레이오프 준결승이 12월1일, 결승이 8일에 개최돼, 토쿠시
마보르티스가 J리그 입회 9년째에 클럽사상 첫 승격을 해냈다. J2
리그에서 4위 토쿠시마는 국립경기장이 무대가 된 결승에서 3위 쿄
토상가F.C.를 2-0으로 제쳤다. 시코쿠 클럽이 J1으로 승격한 것도 
첫음이 된다.
토쿠시마는 초반,쿄토에 밀렸지만 39분에 DF千代反田充가 선제
골, 4분후에는 FW津田知宏가 추가골을 넣었다. 4년만에 J1복귀를 
노렸던 쿄토는 슈팅수 13-4로 앞섰지만,골네트를 흔들지 못했다.토
쿠시마의 小林伸二감독이「오늘 게임은 정말 과불할 정도로 선수
들이 잘해주었다」라며 승리를 평했다.

J2-JFL 승강전

카마타마레사누키가 J2승격을 확정
홈&어웨이에 의한 J2-JFL 승강전이 12월1,8일에 열
려,JFL 2위 카마타마레사누키가 J2승격을 결정지었다. 
J2에서 22위인 가이나레톳토리와 대전한 사누키는 홈 1
차전을 1-1로 비긴후 원정 2차전을 1-0으로 승리해, 통
산성적 1승1무가 됐다. 패한 톳토리는 JFL로 강등되지않
고, 내년 시즌은 신설된 J3에 무대를 옮기게 됐다.
1처전에서 좇기며 비긴 사누키는 2차전에서 20분에 FW
高橋泰가 2시합 연속 선제골. 그후 톳토리 반격을 받아 
수세로 돌아섰지만, 이 1골을 지켜냈다. 카가와현출신의 
사누키의北野誠감독은「카가와현에 J리그 클럽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달성해 
                            기쁘다」고 기쁨을 말
                             했다.

41R에서 우승을 결정지은 G오사. 아시아제패 실적도 있는 강호가 1년만에 J1 복귀를 해냈다.

코베도 1년만에 J1복귀 (마지막 쿠마모토전)

大東체어맨(좌)와 우승방패를 가진 토쿠시마의 斉藤

[2013J1승격플레이오프]

토쿠시마보르티스

0-2
[결승]12월8일

[준결승]
12월1일

※무승부의 경우는, 연간순위 우위성을 확보하
기위해,연간순위가 상위 클럽을 우승으로한다. 서포터와 기쁨을 서로나누는 사누키 선수들

[J2-JFL승강전]
1차전 사누키 1-1 톳토리
2차전 톳토리 0-1 사누키

득점 랭킹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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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村俊輔(요코하마FM)가 최우수선수상
13년만에 영예. 2번 수상은 사상 처음

올시즌 J리그를 마무리하는「2013 J리그어
워즈」가 12월10일,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아
리나에서 개최됐다. 2013시즌에 빛나는 발자
취를 남긴 선수와 감독,클럽,심판등 공적을 
기리는 시상식.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스테지위에 히로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몰려
든 팬,서포타가 큰 박수와 환호성을 축하했
다. 최우수선수상에는 요코하마F마리노스의 
MF中村俊輔가 뽑혔다.

일본축구협회(JFA) 大仁邦彌회장으로부터 
J1우승클럽 시상을 한 후 J리그 大東和
美체어맨이 등장해 인사를 했다. 올 시즌
을 되돌아본 후「20년 역사를 거쳐 J리그
는 지금 커다란 시기. J리그는 더욱 성장
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해간다」라고 강
력히 연설.팬,서포터,파트너 각사. 미디어 
관계자에게 1년동안의 감사를 전했다.

역대최고령 최우수선수상

오이타트리니마,주빌로이와타 순서로 시작
해, 카와사키프론탈레,요코하마F마리노스로 
이어져 입장한 J1 17클럽 선수들이 앉자, 
드디어 올 시즌 챔피언이 된 산프레체히로
시마의 선수들이 등장. 森保一감독,J리그
컵(우승은쟁반)을 들고 주장 FW佐藤寿人
을 선두로,중앙무대로 나섰다.

ジョンカビラ,石山愛子 두사람이 세레
모니를 진행하고, 올 시즌 J리그를 장식한
「얼굴」라고할수 있는 선수들이, 속속 수
상했다. 수상자는 명랑한 표정으로 무대에 
서,주위에 감사말을 전했다.
클라이막스는 시상 마지막인 2013 시즌 
최우수선수상 발표. 이 상의 시상자를 맡은 
런던패럴올림픽 여자육상 일본대표인 佐藤

최우수선수상의 부상,골든볼 트로피를 든 中村.시즌 동안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최우수선수상 시상자를 맡은 佐藤真海씨(우)와 中村. 
연설은「솔직히 기쁘다」「감사한 마음」이라며 감상을 말했다

명예 시상을 앞두고 인사를 하는 大東체어맨

J리그컵(우승쟁반) 챔피언클랩을 들고,명랑한 표정으로 무대위에 선 히로시마 얼굴들
최우수감독상은 DSLR이 부상으로. 수상한 森保감독(좌)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선수들을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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真海씨가 발표한 이름은 요코하마FM의 
MF中村俊輔. 2000년에 이어 2번째 영
예와 J리그 사상 첫 쾌거로, 35세는 10년
의 楢﨑正剛등 3명의 34살을 넘은 역대 
최고령 수상자가 됐다.
요코하마FM은 J리그어워즈 3일전에 열린 
리그전 마지막에 우승을 놓치며,아쉽게도 
준우승에 만족했다. 그렇지만 전체 34R 
중 최다인 18R에 선두에 서며, 계속 4위 
이상을 유지하는등 안정된 싸움. 그 팀이 
있어 中村의 리더로서 활약은 출중했다. 
정확한 킥을 살린 FK과CK 세트플레이로 
다수 득점을 연출하며, 리그에서 10득점은 
자신의 1시즌 최다. 한편, 몸을 쓰며 공을 
뺏는등, 헌신적인 수비도 선보였다.「이 상
에 부끄럼없는 좋은 플레이를 계속해, 축구

계에 조금이나마 공헌하고싶다」라는 13년
전 수상때의 말로, 연솔을 마무리했다.

베스트일레븐 첫 선출은 7명

베스트일레븐은 올시즌 J1에서 17시합 이
상에 출전한 선수가 대상이 되는 우수선수
상을 수상한 32명 중에서, 선정위원회가 
결정했다. 첫 선출은 12년과 같이 7명. 올
시즌은 일본인 선수가 득점랭킹 상위를 점
하는 활약을 보인 것을 반영해, 득점왕인
FW大久保嘉人(카와사키F) 득점랭킹 2위 
FW川又堅碁(알비렉스니가타) 3위 MF柿
谷曜一朗(C오사카) 5위 타이의 FW大迫
勇也(카시마앤틀러스)가 기쁜 첫 수상이 
됐다. 

베스트일레븐에 빛나는 선수들. 앞열 왼쪽부터 川又,大迫,大久保,青山 중알 왼쪽부터 柿谷,中
村,山口. 뒷열 왼쪽부터 森重,那須,中澤,西川

득점왕에 빛난 大久保는 꾸준히 골을 넣어 팀을 3위로 끌어올렸다.

부상인 고급 손목시계를 손에 넣은 베스트영플레이어
상의 南野(좌). 올시즌은 리그에서 첫득점도 마크

우수선수상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빅맥 1년분. 우

라와 MF 阿部勇樹(좌)가 32명을 대표해 받았다.

신설된 최우수골상은 柿谷(좌)가 획득. 「캡틴츠바사」로 
친근한 만화가 高橋陽一가 시상자

「2013 J리그어워즈」수상 일람 (동그라미 숫자는 수상횟수)

최우수선수상

베스트일레븐

득점왕
베스트영플레이어상
최우수골상(신설)
페어플레이상 高円宮배
페어플레이상(J1)
페어플레이상(J2)

페어플레이 개인상
최우수감독상
최우수주심상                    최우수부심상
J리그베스트피치상

공노선수상
최우수육성클럽상
※공노상,공노심파산상은 해당자없음

2013시즌 J리그전 월간베스트골

※6월은 J1개최없음
※     은 최종노미네이트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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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1명이 일본인 선수로 채워진 것은 09
년이루 2번째. 11명 중에서 최다수상은 
DF中澤佑二(요코하마FM) 6번으로 5년만
에 수상했다. 팀메이트 中村는 2000년에 
이어 최우수선수상과 더블수상. J1우승 히
로시마에서 GK西川周作, MF青山敏弘가 
함께 2년연속이었다.
J1에서 26골을 넣은 大久保는 첫 득점
왕. J1에서는 지금까지 자신 최다였던 
2003시즌의 16골을 크게 웃도는 활약으로 
팀 3위 약진에 공헌. 「훌륭한 상에 부끄
럼없도록, 좀더 노력해 멋진 플레이를 보여
줄수있도록 하고싶다」라고 마음을 새롭게 
했다.
1992년4월2일 이후 태생으로 J1출전 17



서포터스테이지
J리그어워즈 오프닝에 앞서, 서포터스테이지가 열렸
다. 서포터투표에 의해 사전에 뽑힌「J2 Exciting
22」(각 j2클럽에서 1명씩 선출) 22선수가 등장. 
그 중에서 당일 입장자 투표에 의해 결정된「J2 
Most Exciting Player」에, 감바오사카의 M
F遠藤保仁가 빛났다.
또 j2최우수골상에는 
토쿄베르디의 19세 
MF中島翔哉가 35R
 더스파쿠사츠군마전
에서 넣은 골이 뽑혔
다.

시합 이상이 대상이 되는 베스트영플레이어
상은 FW南野拓実(C오사카)손에. 전시즌 
3시합(무득점)에서 29시합(5득점)으로 출
전기회를 크게 늘렸다.

柿谷가 3부분에서 수상
최우수감독상은 히로시마를 J1에서 2연패
로 이끈 森保감독이 손에 넣었다.「또 이
처럼 멋진 무대에 설수있도록, 클럽이 하나
가 돼 내년도 싸우고싶다」라고 포부를 말
했다.
올시즌부터 만들어진 최우수골상을 획득한 
것은 柿谷. 팬,서포터 투표를 토대로 선발
된 리그 월단 베스트골에서,최종 노미네이
트된 5골을 결정. 그 중에서 柿谷가 33R 

카시마전에서 넣은 득점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 柿谷는 이 상과 베스트일레븐을 
더해,페어플레이 개인상도 획득. 원칙으로
는 J1에서 경고,퇴장이 없었던 선수가 대
상이 되며「작년(佐藤)寿人가 페어플레이
상을 받았을 때,나도 내년 받고싶다고 생각
했다」라고 말했다. 佐藤는 올해 역대 최
다가 되는 3번째 수상이 됐다.
리그전에서 반칙포인트가 34이하의 클럽에
게 주어지는 페어플리이상(J1)은 히로시마
와 베갈타센다이. 가장 반칙포인트가 적었
던 히로시마에게는 JFA명예총재인 高円宮
로부터 高円宮컵이 수여됐다. 반칙포인트
가 42이하의 페어플레이상(J2)은 감바오사
카,마츠모토야마가FC,빗셀코베,파지아노오카

야마가 수상했다.
최우수주심상,부심상은 각각 西村雄一가 
5년연속 5번째. 相樂亨氏가 5년연속 최
다가 되는 6번째. J리그베스트피이상은 4
경기장. 中山雅史, 土肥洋一, 服部公
太 3명이 공노선수상 수상을 했다. 최우수
육성클럽상에는 베스트일레븐의 柿谷,MF
山口螢, 베스트영플레이어상의 南野등을 
배출한 C오사카가 뽑혔다.

J2 Most Exciting Player에 뽑힌 遠藤(좌). 보기

좋게 1년만에 G오사카를 J1복귀를 이끌었다.
高円宮(우)로부터 페어플레이상 高円宮컵을 
받은 히로시마의 森保감독

페어플레이 개인상의 佐藤(우)와柿谷. 상대를 
배려하며, 경의를 표하는 것을 유념하고있다고한다.

최우수주심상을 5년연속해 수상한 西村(좌)

相樂은 최우수부심상을 역대최다인 6번 수상(우)

공노선수상을 수상한 왼쪽부터 服部,土肥,中山. 

오랫동안 J리그,일본축구에 많은 공헌이 인정됐다.

최우수육성클럽상 부상이 河野俊嗣 宮崎현지사 

(우)로부터 C오사카의 岡野雅夫 대표이사 장에게

2013 J리그어워즈 개최장인 요코하마아리나. 가랑비가 내리는 중, 

열정적인 팬,서포터가 일찍부터 몰려들어 개장을 기다렸다.

광장에서는 다양한 행사. 올시즌 J1,J2 
전시합 사진도 전시됐다.

J리그 오피셜파트너의 전시,프레젠트도 열렸다.

평소는 가까이에서 볼 수 없는 J리그컵 

(우승쟁반)등 각종 수상컵을 전시

동일본대지진,필리핀태풍 피해지지원활동 자원이 

되는 모금활동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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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3리그 대회명칭 및
리그로고에 대해
J리그는 J3리그 대회명칭과 리그로고를 아래처럼 결정했다.

■대회명칭 J3리그(약칭:J3)
■대회로고

2014 J3리그 대회방식 및 시합방식에 대해

J리그 대회심사 (J3) 결과에 대해

J리그는 12월2일에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J3입회를 신청했던 
그루자모리오카에 대해, 아래처럼 J리그에 입회를 승인했다. 심
사결과 및 클럽 개요는 아래와 같다.

■J3 입회를 신청해, 승인
그루자모리오카

법인명

설립
소재지
소속리그
연고지
홈경기장
[참고] J3입회 결정클럽 ※2013년 12월17일 현재

2014 J3리그 대회방식 및 시합방식에 대해
J리그는 2014 J3리그 대회방식 및 시합방식을 아래처럼 결정했다.

명칭

주최

대회방식

개최기간

경기장

개최개요

시합엔트리

선수교체

경고 누적

출전자격등록기한

2014 J3리그

공익재단법인 일본축구협회/공익사단법인 일본프로축구리그

3회전 풀리그전 (홈&어웨이+홈 or 어웨이) 전체 33R / 198시합

3월9일 (일)~11월23일 (일)

원칙으로 각 클럽의 홈경기장 ※JFA/J리그 U-22선발(가칭)은 홈경기를 개최하지않고, 대전 팀 홈경기로 시합을 한다.

<시합방식 및 승패 결정> 90분간(전후반 각 45분) 시합을 해, 승패가 결정나지 않은 경우는 무승부로한다
<승점>                승리:3점, 무승부:1점,  패:0점
<연간 순위 결정>       리그가 종료된 시점에서,승점합계가 많은 팀을 상위로하며, 순위를 결정한다.
                     단, 승점이 같을 경우, 아래 순서로 순위를 결정한다.
                ①득실차 ②총득점수 ③상대간 대전성적 (승점>득시치>총득점) ④반칙포인트 ⑤추첨
                     ※추첨은 J2승격 팀 결정등, 이사회가 필요로 판단한 경우만 실시된다.

1팀 16명 이내 (외국인 선수는 2명까지. 단, J리그 제휴 국적을 소유한 선수 1명에 한해, 추가 엔트리)

시합중 선수 교체는 5명 이내로 한다.

J3리그에서 경고누적이 4회가 된 경우, 대회 가까운 시합이 출전정지가 된다.

2014년 9월19일(금)

※수상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발표

[J2,J3 교체]
●J2는 하위 2클럽 (21위,22위)를 강등권대상으로하며, 1클럽(22위)는 자동강등, 1클럽(21위)는 승강전
●J3은 상위 2클럽을 승격대상으로 하며, 1클럽(1위)는 자동승격, 1클럽(2위)는 승강전
●승강전에 승리한 팀이 다음 시즌 J2에 소속된다.
●JFL/J리그 U-22선발팀(가칭)은 J2승격대상 제외
●단 J3상위 2클럽이 J2라이센스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처럼 된다.
 ·J3 1위 클럽이 J2라이센스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교체는 되지안혹, J2 22위와 J3 2위가 승강전
 ·J3 2위 클럽이 J2라이센스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J2 22위와 J3 1위의 자동 교체. 승강전 없음
●J3 리그 1위, 2위 클럽에게 J2라이센스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3위 이하의 순위 상승은 없음
●JFA/J리그 U-22 선발팀(가칭)이 J3 1위또는 2위인 경우는 아래처럼 한다
 ①JFA/J리그 U-22 선발팀(가칭)이 J3 1위인 경우
  ·J2 22위 클럽은 J3에 강등, J3 2위 클럽이 J2에 승격
  ·J2 21위 클럽과 J3 3위 클럽이 승강전
 ②JFA/J리그 U-22 선발팀(가칭)이 J3 2위인 경우
  ·J2 22위 클럽은 J3로 강등, J3 1위 클럽이 J2로 승격
  ·J2 21위 클럽과 J3 3위 클럽이 승강전
●JFA/J리그 U-22 선발팀(가칭)이외 J3 1위, 2위 클럽 또는 3위 클럽이 J2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진 않은 경우는 해당 클럽은 교체 대상이 되지 안흔ㄴ다. 이 
경우 J3 4위 이하 클럽이 순위상승이 되지 않는다.

[참고:J3클럽 선수 등록에 대해]
●J3클럽은 시즌을 통해 3명이상 프로계약 선수를 보유하기로 한다.
●J3클럽이 보유할수 있는 외국 선수는 2명까지. 단, J리그 제휴국 국적을 보유하는 서누 1명에 한해, 추가등록 가능하다

[참고]
정식명칭        대회명칭

   J디비전1         J리그 J1리그전
   J디비전2         J리그 J2리그전
    J3리그           J3리그

모리오카에게 J3입회승인을 
전하는 J리그 大東체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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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시즌 이후 대회방식 및 시합방식에 대해 (갱신)
J리그는 2015시즌 이후 J1 리그전 대회방식을 아래처럼 결정했다. 9월17일 발표시부터 내용이 변경됐다. 또한 챔피언십 
대회방식등, 미정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발표한다.

2015시즌 이후 J1 리그전 대회방식에 대해

■대회방식
18클럽에 의한 2스테이지제 및 슈퍼스테이지(가칭)과 챔피언십(가칭)
[리그전]
·각 스테이지 1회전 풀리그전
·양 스테이지에서 홈&어웨이
·각 스테이지 17R, 153시합 [양스테이지 합계 306시합]
[슈퍼스테이지(가칭)]
·각 스테이지 1위팀 및 연간 승점 2위,3위팀(합계 4팀)에 의한,녹아웃
방식의 토너먼트전 (1회전제)
·1st스테이지 1위또는 2nd스테이지 1위 중, 연간승점이 상위인 팀과 
연간승점 3위팀, 1st스테이지 1위또는 2nd스테이지 1위 중, 연간승점이 
하위인 팀과 연간승점 2위팀에의한 1회전을 해, 1회전 승리팀이 2회전
에 진출해, 슈퍼스테이지 승리팀을 결정한다.
·연간승점 1위팀과, 슈퍼스테이지 진출대상 팀이 중복된 경우는 연간승
점 1위팀은 챔피언십에 진출하고, 수퍼스테이지에는 출전하지 않는다.
·각 스테이지 1위팀 및 연간승점 2위,3위팀이 중복된 경우는 각 스테
이지 1위팀이 시드받는다.
·단, 슈퍼스테이지 진출권을 가진 팀이 강등대상이 된 경우는 참가자격
을 잃는다.
·시합경기장은 스테이지 1위팀을 홈으로 한다.
[챔피언십(가칭)]
·연간승점 1위팀과, 슈퍼스테이지 승리팀에의한 대전(시합방식 및 시합수는 검토중. 결정되는 대로 발표)
■연간순위 결정방식
·챔피언십 승자를 연간우승팀으로, 패자를 2위로 한다.
·3위이하는 챔피언십 출전 팀을 제외한 연간 승점 순위로 결정한다. (AFC챔피언스리그에는 연간순위 상위 3팀이 출전한다.)
■J1,J2 교체에 대해
·J2리그전에서 1~2위 클럽은 J1으로 승격
·리그전에서 3~6위 클럽 중, J1라이센스가 부여된 클럽은 J1승격플레이오프에 출전. 승리클럽(1클럽)이 J1에 승격
·J1리그전에서 16~18위 ㅋ르럽은 J2로 강등. 단, J2리그전에서 3~6위 클럽 중, J1라이센스가 부여된 클럽이 없는 경우는 
J1승격플레이오프는 개최되지 않고, J1리그전에서 16위 클럽의 강등은 없어진다. J2상위 2클럽만이 J1에 승격
·J2리그전 1위,2위 클럽에 J1라이센스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3위 이하의 순위상승은 없다.
※리그전 시합방식은 원칙으로 각 클럽 홈경기장
※상금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발표

슈퍼스테이지 및 챔피언십
연간우승

챔피언십(가칭)
슈퍼스테이지

승리팀
슈퍼스테이지

연간승점
1위

1st or 2nd
(연간승점상

위)

1st or 2nd
(연간승점하

위)

연간승점
3위

연간승점
2위

AFC챔피언스리그 2014 조별리그 조합 결정
아시아축구연맹(AFC)는 12월 10
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AFC챔피언스리그(ACL) 2014 공
식추첨(조합 추첨회)를 열어, 2월
25일(화) 26일(수)에 시작될 예정
인 조별리그 조합이 우측처럼 결정
됐다.
일본에서는 이미 출전권을 얻고있
는 것은 J1리그 우승인 산프레체히
로시마, 2위 요코하마F마리노스, 2
위 카와사키프론탈레, 남은 1팀은 
제93회 일왕배전일본축구선수권대
회 우승팀으로, 앞선 3팀이 우승한 
경우는 리그전 4위인 세레소 오사
카가 상승해 출전한다. 또 일왕배 
결과에 따라 요코하마FM과 카와사
키F 그룹이 결정된다.

AFC챔피언스리그 2014 조별리그 조합
<서아시아>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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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J리그 월간 MVP」
11월,12월 수상선수 결정
매월 리그전(J1,J2)에서 가장 활약한 선수를 시상하
는「코카콜라 J리그 월간 MVP」11월,12월 수상
선수가 결정됐다. J1은 카와사키프론탈레 FW大久
保嘉人,J2가 감바오사카 MF宇佐美貴史. 수상한 
J1선수에게는 상금30만엔, J2선수에게는 20만엔을 
수여. 심사는 당해월 기르전에서 활약을 대상으로, 
축구전문미디어와 J리그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11~12월 활약으로 카와사키F의 

3위 부상에 크게 공헌한 大久保

앵위원 선임에 대해

J리그는 12월17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아비스파후쿠오카 실행위원을 大塚唯
史씨에서 下田功(시모다이사오)씨로 변경하는 걸 승인했다. 또, J2입회 클럽 
및 J3전체 클럽에 대해서 아래 실행위원 선임을 승인했다.

실행위원변경
클럽명       변경전       변경후

실행위원퇴임(신임) J2입회클럽

실행위원선임(신임) J3입회클럽

2014년도 (헤이세이 26년도) 수지예산에 대해

J리그는 12월11일에 개최한 총회에서, 2014년
도(헤이세이 26년도) 공익사단법인 일본프로축
구리그 수지예산을 승인했다.

항목 2013예산
(A)

2014예산
(B)

차액
(B-A)

Ⅰ 일반정미재산증감
 1.경상증감
  ⑴경상수익
   기본재산운영이익
   수취입회금
   수취회비
   협회금수익
   J리그주관시합입장료수익
   방송권료수익
   상품화권료수익
   그 외
  경상수익 계
 ⑵경상비용
  ①사업비
    리그운영경비
    클럽 분배금
    그 외
   ②관리비
   경상비용 계
  당기경상증감액
 2. 경상외증감
  ⑴경상외수익
  ⑵경상외비용
  당기경상외증감액
  당기일반정미재산증감액
  일반정미재산기수잔고
  일반정미재산기말잔고
Ⅱ지정정미재산증감
    지정정미재산기수잔고
    지정정미재산기말잔고
Ⅲ정미재산기말잔고

단위:백만엔

※백만엔미만을 반올림.단수조절없음

※2014년도예산은 J3리그분을 포함브라우리츠아키타:12월20일 개최예정인 임시주주회츼,이사회에서 결정을 거쳐, 27일부로 이사장에 취임 예정

2013 J리그 언페어 플레이에 대한 반칙금
J리그는 매시즌,언페어 플레이에 의한 반칙포인트가 많은 클럽에 대해, J리그 규약에 근거해, 반칙금을 과하고 있다. 올시즌은 아래
처럼 J1 1클럽, J2 2클럽이 그 대상이 됐다. (참고:2012시즌 J1 4클럽/J2 5클럽) 이것은 J리그 규약 제11장「제제」제157조
[언페어 플레이에 대한 반칙금] 및 제158조[반칙포인트 계산방식]에 근거해 조치한다.

반칙포인트 연간합계수가 102포인트를 넘은 경우, 당해 J클럽에 대해, 아래처럼 반칙금을 
과한다.  
103~112 40만엔   143~152 150만엔 113~122 60만에   153~162 200만엔 
123~132 80만엔      163~172 250만엔   133~142 100만엔  173이상  300만엔

반칙포인트 연간합계수가 126포인트를 넘은 경우, 당해 J클럽에 대해, 아래처럼 반칙금을 
과한다.
127~136 40만엔    137~146 60만엔     147~156 80만엔    157~166 100만엔
167이상 150만엔

※표 클럽 포인트에는 다음 정지시합수가 포함된다.
  ·퇴장및퇴석에 따른 벤치금지정지시합수
  ·최종R 퇴장처분에 의한 미소화 정지시합수

순위 클럽
반칙포
인트

반칙금
시
합
수

경
고

이의,
지연
행위

경고
2회 
퇴장

퇴장
정지
시합
수

,
퇴장없
는시합

1시합
평균포
인트

순위 클럽
반칙포
인트

반칙금
시
합
수

경
고

이의,
지연
행위

경고
2회 
퇴장

퇴장
정지
시합
수

경고,
퇴장없
는시합

1시합
평균포
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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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J리그 체어맨 총괄
공익사단법인 일보프로축구리그 체어멘  大東 和美

2013 시즌의 J리그는 리그전 개막 20주년이
라는 시기를 맞이했다.
올해 J리그는 1993년 개막이후, 과거 20년간 
쌓아올린 것을 다시한번 검증하면서, 장래성장
을 위한 전략적인 의논을 거듭한 일년이됐다. 
2015년 이후 대회방식 변경이라는 개형안에 
대한 의논은 J리그 가치를 더욱 높혀, 보다 많
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아주길바라는 도전이
기도 하다.
더욱 새로운 노력으로서, 1999년 1,2부제 도
입부터 16년째가 되는 내년 시즌, J3가 시작
된다. J리그가 내건 백년구상 구현화에 또 커
다란 한걸음을 내딛고, 새로운 일행의 탄생에, 
각각의 지역을 중심으로 뜨거운 꿈을 얘기했던 
일년이기도 했다.

리그전, 리그컵전

J리그전은 산프레체히로시마가 마지막에 극적으
로 2연패를 결정짓는 전개로 막을 내렸다. 올시
즌은 디펜딩챔피언으로서 쫒기는 입장이 됐지
만, J1최소실점의 견고한 수비를 기반으로 끈질
기게싸워, 타이틀을 지킨 것은 칭찬할 만하다. 
반칙포인트도 2년연속 최소로 작년에 이어 페어
플레이상 高円宮컵을 수상해, 결과와 페어플레
이 양립을 실현했던 싸움은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코하마F마리노스는 마지막에 우승을 놓쳤지만 
올시즌 최우수선수에 빛난 中村俊輔 선수가 선
두에 서서 공수에 분투했다. 33R 알비렉스니가
타전에서 리그 최다기록을 갱신하는 6만2632명 
입장객을 모아, 리그전 평균입장수에서도 전년대
비 플러스 4550명을 기록한 것은 대도시를 연
고지로 하는 클럽의 잠재적인 힘을 얘기하고 있
다.
한편 젊은 선수의 대두로 리그를 활성화시킨 것
이 세레소오사카. 아카데미 출신선수의 재능이 
개화하고, 기술력 높은 공격적인 축구라는 스타
일을 확립하고 있다.
J리그에서 3번 우승을 자랑하나는 주빌로이와타
의 고전을, 누가 예상했을까. 높은 수준을 지속
하는 것이 어렵다는걸 가리키는 반면, J리그가 
20년간 성숙해, 팀력이 대항하고 있다는 증거라
고 말할 수 있다.
J2리그전에서는 감바오사카,빗셀코베가 1년만에 
J1복귀를 실현. J1승격 플레이오프를 이긴 토쿠
시마보르티스는 시코쿠 첫 J1클럽이 된다. 
J2,JFL 승강전에서 이긴 카마타마레사누키의 승
격도 있어, 시코쿠축구의 더한 활성화를 기대한
다.
2013 J리그야마자키나비스코컵 결승에서는 카
시와레이솔이 14년만에 2번째 우승을 장식했다. 
AFC챔피언스리그 (ACL)에서도 일본세로서 4년
만에 준결승 진출을 해내는 등 저력을 발휘했
다.

내년 시즌은 주중 2일 일정을 가능한 한 소화
하고 싶다. J리그 규약 제42조, 소위 베스트멤
버 규정 개정도 결정했다. 플레이의 퀄리티향상, 
특히 ACL출전 클럽의 아시아타이틀 획득에 이
어지도록 크게 기대하고 있다.

성장전략

20주년 시기를 맞아, 경제상황과 축구시장의 
글로벌화등 호나경 변과에 대응해야하고, 장
래 J리그 성장전략에 대해, 시즌 이행과 대
회방식 변경을 중심으로 의논을 거듭했다. 
그 결과 2015시즌부터 J1 대회방식을 2스
테이지제 리그점닟 슈퍼스테이지와 챔피언십
(모두 가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 큰 
결단에 관해서는 실행위원을 비롯한 클럽 관
계자, 선수회,지식인, 그 외 이해관계자 여러
분과 의견을 교환하고, 의논을 심화했지만, 
지금 이 타이밍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달했다. J리그 미디어 노출 기회를 증대해,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받기위해, 
이어서 대화와 주지를 거듭해 가고싶다.

J3 클럽 탄생

J3는 내년 시즌부터 12팀으로 시작한다. 특
별참가원으로서 U-22선발 팀외, 가이나레톳토
리,그리고 10클럽이 새롭게 J3리그에 입회한
다. 신규힙회 카마타마레사누키는 J2에서 시
작하낟. J3라이센스취득을 전제로하는 입회심
사에서, 인사체제,조직운영기준,법무기준,재무
기준등 경영체제 정비, 또 아카데미와 경기장 
정비등을 포함한 경기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
기위한 제반활동이 필요하게된다. 이에 더해, 
지역행정과 관계만들기등, 입회 여정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닐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클럽이「우리 연고지에 J클럽을」과 뜨거운 
마음으로 노력을 거듭해, 다양한 기준을 해결
해 입회를 마쳤다. 스타트라인에 선 각 클럽
에게는 J리그 백년구상 실현, 새로운 스포츠
문화 양성에 힘을 다해, J리그가 사회에 없어
서는 안될 존재로 있기위해서, 함께 노력해 
갈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강화,아카데미

7월에 개최된 EAFF동아시아컵2013 결승대
회에서는 J클럽 소속선수만으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이 훌륭하게 우승했다. 많은 J리그 선
수의 높은 퀄리티가 국제무대에서 다시한번 
증명된 순간이었다. 본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은 그 후,각자 소속된 J클럽에서도 활약해, 
종반 J리그를 활성화시켰다. 

10월에 개최된 FIFA 
U-17월드컵UAE2013
에서도, J클럽 아카데미
에 소속된 유스선수들이 
많이 활약해 훌륭하게 16강까지 진출했다.
내년시즌부터 시작되는 J3 참가각 결정된 
U-22 선발팀은 육성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젊은 선수의 시합기회 창출이 
큰 과제가 됐지만, 이런 노력을 포함해, 이후
에도 일본 축구협회와 연대해, J리그에서 선
수강화 역할을 해나가고 싶다.

아시아전략

작년 2월 타이프리미어리그와 제휴를 시작으
로, 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싱가폴 리그와 제
휴를 실현했다. 이후에도 ASEAN각국과 관
계강화를 진행해간다. 올해는 베트남 영웅으
로 불리는 레콩빈 선수가 콘사도레삿포로에 
가입해, 아시아진출을 생각하는 기업과 함께 
J리그 시합중계로 베트남어 간판이 걸리는등, 
베트남에서 J리그에 관한 보도와 리그전 방
송이 많아지는 등, 높은 반향이 있었ㄷ. 아
시아축구의 발전은 나아가서는 J리그 발전,그
리고 일본축구가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원
동력이 되는 것. 내년 시즌부터는 새롭게 J
리그 외국선수 등록군에 제휴국가권을 만드
는 것도 결정했다. 각국에 대해 J리그 20주
년의 다양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시
아 전체 축구의 강화,발전에 공헌해 갈수 있
도록, 더욱 노력을 계속해 간다.

부흥지원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2년9개
월이 지났다. 우리들 J리그는「결코 잊지않
는다」라는 강한 결의아래, J리그 각 J클럽
이 각각 부흥지원 활동을 계속해 왔다. 6월
에는 국립경기장에서 부흥지원 스페셜매치를 
개최해, 수익과 모금으로 피해지해안부에 간
이조명을 기증하게 됐다. 피해지 부흥을 향
해,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몸을 움직여 스
포츠를 즐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수 있
도록, 부흥지원활동을 계속해 간다.
내년 2014년은 FIFA월드컵이 브라질에서 
개최돼, 또 2020년에는 토쿄올림픽,패럴올림
픽 개최도 결정됐다. FIFA월드컵에서 일본대
표 활약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0년 올림
픽 개최에 대해서 전세계에서 일본에 관심이 
높다. 국내 프로리그인 J리그로서는 일본 스
포츠문화를 강화해,  견인하는 입장의 하나로
서, 현상황에 머물지않고 도전을 계속해, J리
그의 더한 가치향상에 매진해 가고 싶다.

번역:차삐라 chappira.tistory.com 원본(하단)확인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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